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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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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reported experiences of elderly spouses who care their bed-
ridden spouse in the hom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4 male and female elderly spouses who 
live in B metropolitan city and have provided care for more than six month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3 to 
November 6, 2014. Data analysis was done simultaneously with data collection, using the analytical methods of 
Strauss and Corbin for Grounded theory. Results: The core category was identified as 'going together bearing 
a heavy burden of care in old age.' In this study, the caring process of elderly spouse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ree stages such as 'a period of trial and error,' 'a period of mastering a role,' and 'a period of role transcende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n intervention framework to reduce the heavy burden of caring 
for an elderly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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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및 

기타 퇴행성 질환이 포함된 노인성 질환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

어나는 추세이다. 2008년 노인성 질환의 치료 유병률은 6년 전

인 2002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1], 세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수가 44.3%이며, 일상생활활동능력의 

제한이 있는 와상상태의 노인 수는 7.2%로 보고되었다[2]. 노

인은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

해 와상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가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이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

되며[3],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인식, 알코올 남용여

부에 따라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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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 중 재가간호가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나 가정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주돌봄자인 배우자에 의해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5,6]. 

가정에서 노인 환자를 돌보는 주돌봄자들은 평균 60세 이상

의 여성 배우자가 많았으며[5,7],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집

중적인 환자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우울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돌봄 역할은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정서적 상태, 돌봄 시간, 정서적 지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8], 뇌졸중과 치매, 파킨슨병을 가진 노인의 배우자

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높았으며, 사회생활에 대한 제한, 수면 

방해를 호소하고 있었다[9]. 노인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 또한 

노인이라는 점과 고립된 공간에서 전적으로 혼자서 돌봄을 책

임져야 하는 상황[10]이 대부분이므로 체력적, 심리적으로 취

약한 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관심이 요구된다. 고령화시대에 접

어들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고, 방문요

양서비스 등 사회적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가족이 많은 시간을 환자 간호에 소비하며, 부양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다. 또한 노인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 역시 노인이므로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돌봄

을 제공하는 노인배우자를 위한 간호와 사회적 지지가 더욱 필

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배우자의 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치매나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노인배

우자 대부분이 돌봄 부담감을 갖고[9,11,12] 있었으며, 남성노

인 돌봄자에 초점을 둔 연구[13-16]는 남성에서 배우자 돌봄 경

험과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재가 치매 환자를 돌보

는 배우자의 체험에 대한 연구[17]는 돌봄의 어려움은 있지만 

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노인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있지만, 질적 연구의 경우 주로 뇌졸중이

나 치매 등 일부 질환으로 제한된 연구가 많았다. 국외 연구의 

경우, 부양과 관련된 공적제도의 차이[18]때문에 그 결과를 우

리나라에 적용할 간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

히 와상노인을 돌보고 있는 재가 간호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상

황과 노인돌봄자의 경험과 관련된 근거이론적 접근 연구는 미

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인배우자의 돌봄 제공과 관련된 실제 현상과 경험

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들의 경험의 의미와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돌봄 부담감을 경감시

키기 위한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경험을 설

명하는 실체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노인배우자가 돌봄 과정에

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

우자의 경험은 무엇인가?”라고 설정하였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

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

은 재가노인와상 환자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돌본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배우자로서, 대상자 모집을 위해 B

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중심 가정간호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가정전문간호사와 재가요양센터의 센터장을 만나서 연구

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일 대학

병원 두 곳과 종합병원 한 곳에 소속된 가정간호사업실로부터 

11명의 참여자를 소개받았고, S구와 D구에 소재한 재가요양

센터로부터 5명을 소개받아 총 16명의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포함시켰다. 이들 중 2명은 

1차면담 후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론적 표집을 위해 초기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돌봄경험 분

석결과와 다른 상황의 사건들을 찾기 위해 참여자의 나이가 고

령인 경우, 재가 와상 환자의 중증도가 심한 경우, 자녀와 동거

한 경우 등의 각각의 상황이 다른 참여자를 찾고자 하였다. 참

여자의 연령은 65세 이상부터 100세 이하로, 부부 외 동거가족

과 노인의 거주형태와 재가 와상 환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선정하였고, 돌봄 기간은 6개월에서 15년까지 다양한 참여자

를 선정하여 가능한 많은 범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14명의 노인

배우자로서 남편이 5명, 아내가 9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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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69세가 5명, 70세 이상에서 79세가 7

명, 80세 이상에서 89세가 1명, 90세 이상이 1명으로 평균연령

은 72세이었다. 재가 와상 환자의 연령은 65세에서 69세가 5명, 

70세 이상에서 79세가 6명, 80세 이상에서 89세까지 3명으로 

평균연령이 74.9세이었다. 참여자들의 돌봄 기간은 최소 6개

월에서 최대 15년까지로 평균 돌봄 기간이 4.7년이었다. 1명을 

제외한 13명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있었으며, 그중 3명은 자녀

와 살고 있었다. 12명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었고, 그 중 7명이 퇴행성관절염이었다. 재가 와상 환자의 경우 

뇌손상과 척수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장기요양등

급 1등급이 4명, 2등급이 5명, 3등급이 5명이었으며, 2명을 제

외한 12명의 경우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나 가정간호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3.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 일하면

서 재가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들의 고충을 자주 접하

게 되었고,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 필

요하며, 돌봄 과정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질적 연구학

회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연구방법론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기간은 2014년 7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이었

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참

여자당 면담횟수는 2~3회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만났으며,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40~90분정도이었다. 면담

장소는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의 집이었

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도록 배우자가 누워있는 

방에서 떨어진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

구자는 원하는 답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기 위해 비구조적

이고 개방적인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여 면담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MP3로 녹음하였고, 녹음된 

참여자의 진술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부족한 내

용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 면담 시 다

시 질문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면담질문은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로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로, 그 외 다음의 

인터뷰 가이드를 준비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재가 와상 환

자를 돌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재가 와

상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통

해 느끼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가 와상 환자인 배우

자와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가 와상 환

자를 돌보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

까?”, “다른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

까?” 등이었다. 8번째 참여자 이후부터는 1차적으로 분석된 자

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범주가 한두 가지 정도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나 거의 유사한 내용의 현상이 도출

되었으며, 자료분석의 순환과정을 거쳐 14번째 참여자의 면담

부터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 포화상태에 도달하였

다고 판단되어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4-28-01)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면,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

면 언제든지 면담을 철회할 수 있음과 면담 동안 질문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과 면담내용은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부여

한 코드번호를 붙여 사용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MP3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보관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필사 시 참여자

의 이름과 그 외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연구에 사용

된 면담자료는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Strauss와 Cor-

bin [19]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따랐으며, 각 단계는 순환적으로 반복과정을 거

쳤다. 참여자들 사이에 공통된 범주와 다른 범주는 무엇이며, 

그 범주들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가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돌보

는 노인배우자를 관찰하였던 내용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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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돌봄 양상을 찾고자하였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일반적인 노인의 삶과 비교분석하면서 이들의 삶에 나타난 특

이한 점은 무엇인지, 이들이 배우자를 돌봄에 있어 언제, 어디

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질문하면서 분석에 임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먼저 원자료를 수차례 반복하여 읽음으로

써 돌봄 제공자인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으

며,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 줄을 긋고 개념으로 명명화하는 작

업을 하였다. 명명한 개념은 코딩노트를 작성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개념 간 속성과 관계를 비교하면서 유사한 개념끼

리 묶어서 범주화하였고 코딩한 의미 있는 진술은 범주별로 따

로 분류하였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서로 분리되어 있던 

개념과 범주를 재조합하여 현상에 대해 더 자세하고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 구조적 상황을 구축하였다. 도출된 범주 간 관계

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포함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 간 관계를 설

명하였고, 참여자의 돌봄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에 대한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하여 이야기 윤곽

을 만들고, 이야기 윤곽을 중심으로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핵심범주를 

찾는 방법으로 줄거리 쓰기, 도표나 그림그리기, 메모 고찰하

기 등을 사용하였고, 개방코딩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기록

해온 연구자의 메모를 고찰하여 재분석하기도 하였다.

7.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20]가 제시한 엄밀성 평가 기준인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 확증성을 따랐다.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

해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돌봄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라포

를 형성하기 위해 재가 와상 환자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날씨와 

관련된 일상적인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면담분위

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면담내용을 각 참여자에게 다

시 확인함으로써 참여자확인(member check)을 하였다. 면담

한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MP3에 녹음하고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즉시 면담

일지를 작성하여 면담 시 참여자의 반응과 태도 등을 기록하여 

참여자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적합성(fittingness)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

화상태까지 자료수집을 계속 하였다. 노인배우자로서 재가 와

상 환자 돌봄 경험이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두 명의 

노인에게 연구결과를 읽게 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 있

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통해 연구의 적합성을 높였다. 감사가능

성(audi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자료와 관련성을 제시

하고자 자료수집절차와 자료분석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

술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을 해당하는 범주 안에 삽입하여 기술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과 함께 수차례

의 토론을 통해 분석결과의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자료분석과

정에서 Strauss와 Corbin [19]의 근거이론방법 절차를 준수하

였다. 확증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

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나 편견 등을 사전에 연구노트

에 기술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판

단중지를 통해 자료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료로부터 이

해를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 연구의 확증성을 유지하였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75개의 개념, 29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황혼의 힘

겨운 돌봄부담’이었고 인과적 조건은 ‘집에서 돌보고 싶음’과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나왔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부부로서 의무와 책임’과 ‘타인의 시선

의식’으로,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으로는 ‘돌

봄의 시행착오 겪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삶의 대처방법 

터득하기’, ‘진정한 동반자 되어주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조건으로는 ‘지치체계의 도움’과 

‘경제적 고충’이었고,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결

과는 ‘생의 허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긍정적인 삶의 태

도’이었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는 ‘황혼의 힘겨운 돌봄부담 

안고 동행하기’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황혼의 힘겨운 돌봄부담

을 안고 동행하는 과정은 ‘시행착오기’, ‘역할터득기’, ‘역할승

화기’라는 세 단계로 나타났다(Figure 1).

1. 핵심범주: 황혼의 힘겨운 돌봄부담 안고 동행하기

참여자들은 평생을 같이 한 병든 배우자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었고, 자녀에게 부양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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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for going together bearing a heavy burden of care in old age.

한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가족을 위

해 수고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기에 힘겨운 돌봄 부담을 안

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배우자를 혼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정

전문간호사의 정규적인 방문을 통해 치료적 간호를 받을 수 있

었고, 요양보호사의 돌봄 제공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

다. 함께 돌보는 시간이 짧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거

나, 꼭 필요한 돌봄 행위가 아니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방문

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가정전문간

호사나 요양보호사를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지원

에도 불구하고, 혼자 배우자를 돌본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

다. 자녀가 있지만 직접 간호에는 관여하지 않았기에 참여자의 

짐은 과중되었다. 이들은 자신도 아프게 되고 나이 들수록 배

우자를 돌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또한 노령연금과 자

녀가 주는 생활비로는 수시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거주하는 집안 환경이 열

악하였고,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병원

에 모시고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돌봄자로서감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돌봄 제

공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체력적 소모가 많았으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집안에 갇혀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 사람의 관심을 간섭이나 비난으로 

여겨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고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돌봄 부담은 입원 중에 배우자를 간호하며 경

험한 것과는 색다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배우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힘겨운 돌봄 부담을 안고 있었다. 

비록 고달픈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배우자를 돌보는 것을 포기

할 수 없었고, 힘겨워 녹초가 될지언정 함께 가고자 하였다. 또

한 배우자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고자 하였으며, 마지막 가

는 길이 외롭지 않게 늘 곁에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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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using Paradigm Model

Subcategories Categories Paradigm element

․ Unable to send to convalescent hospital Wanting to take care of their bedridden spouse in the home  Causal 
condition․ Dislike to be a burden

․ A life as model of good parents
Wishing to relieve their adult children's burden

․ Managed to take care of one's spouse alone
․ Lived as a helper in old ages
․ Exhausted
․ Prison without a grating

Heavy burden of care in old age  Central 
phenomenon

․ Compassionated
․ An obligated course
․ Repaying for the effor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 married couple  Contextual 
condition

․ One's pride is hurt
․ Encouraged by others' compliment

Being sensitive to how they look to others

․ Supports from children
․ Institutional support

Help of supportive systems  Intervening 
condition

․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 Poor housing

Economic difficulties

․ Unskilled care
․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Undergoing trial and error of care  Action/
interactional
 strategies․ Living with resignation

․ Task of life
Accepting their present situation as a fate

․ Self-management
․ Having self-confidence of nursing

Learning how to cope with difficulties of life

․ Embracing with a heart
․ Leaning on each other
․ Living as a friend each other

Becoming a true companion of life

․ Futile life Feeling the vanity of life  Consequences

․ Anxious about the future Uncertainty of the future

․ Positive attitude
․ Living with self-satisfaction

Positive attitude to life

동반자가 감당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었다. 즉, ‘황혼의 힘겨운 

돌봄부담 안고 동행하기’는 비록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여정이었다. 

2. 노인배우자의 돌봄과정

본 연구결과 재가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돌봄 과

정은 세 단계로 ‘시행착오기’, ‘역할터득기’, ‘역할승화기’라는 

단계로 나타났다. 

1) 시행착오기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서투른 돌봄 초보자로서 시행착오

를 겪어 나가게 된다. 자신의 배우자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

어 집에서 돌봐야겠다고 결정하였고, 잘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

에 모시고 왔지만 막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였다. 이들은 

퇴원 전 병원에서 돌봄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억

이 잘 나지 않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수차례의 실

수를 반복하였다. 또한 배우자를 돌보면서 자신이 간호를 제대

로 하고 있는지,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지금이라도 요양

병원에 보낼까싶은 갈등을 하였다. 대소변 치우기, 가래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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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시키기, 식사 도와주기, 체위변경하

기, 상처소독하기, 병원에 데려가기 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처음 하면서 서투른 돌봄자로서 다양

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한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 대해 

강한 연민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보살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배우자를 돌보는 일상에서 서로에게 상

처가 되는 말을 쉽게 하게 되고, 고함을 지르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면 배우자

에게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는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푸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력한 배우자보다는 주로 

자녀에게 전화해서 풀거나 그냥 마음속으로 삭혀내었다. 

이처럼 이 단계에서는 막막함,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자

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혼돈과 부부간의 감정적 대립

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시기였다. 

(1) 돌봄의 시행착오 겪기

퇴원한 이후 집에서 배우자를 돌보면서 서투른 돌봄 초보자

로서 간호하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간호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부간 마찰을 

통해 돌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였다. 

① 서투른 돌봄 

병원에서 돌본 것이 전부였던 참여자는 집에서 환자를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였고 돌보는 것이 

서툴러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애로 사항은 장루 변 치우는 것. 처음에는 일단 

병원에서 교육을 잠깐 받고 왔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니 상

당히 어려워요. 7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해보니까 된장구

멍에 된장짜서 넣듯이 오물통에 담아서 입구에 전부 닦아

야 되잖아요. 손에도 칠갑을 하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손에 칠갑을 하고 그래 쭉 해 나오다가 어떤 경

우에서는 장루주머니가 옆으로 터져가지고 전부다 흘렀

어요. 이불이고 옷이고 뭐고 전부 다 버리고 그게 급할 때

는 어쩔 수 없더라고 손으로 만져야겠더라고 그렇게 쭉 해 

나왔습니다.(참여자 7)

② 부부간 마찰

배우자를 참여자가 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모시고 왔

지만 배우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마비가 

있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욕설을 퍼붓고 짜

증은 내었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갈등할 때이지. 내가 힘들어 죽겠다 짜증을 지기면 시

끄럽다 하고 말로써 불쑥 내는 성질... 욕을 하고 나는 나대

로 하는데 욕을 하면 둘이서 말싸움이 되지.(참여자 6)

2) 역할 터득기

이 단계는 돌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서투른 초

보 돌봄자의 모습을 탈피하고 자신의 역할을 터득해 나가게 된

다. 병든 배우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

고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상황을 체념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오히려 

감정적 소진이 줄어들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감처럼 여겨져서 

마음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 운명에 자신이 순응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맞추어 살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업보로 인정하고 이 길을 가고자 하였다. 만약 이일을 하지 않

는 것은 해야 할 인생의 숙제를 미루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는 배우자를 돌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대처방법을 터득하면서 극복

하고자 하였다. 배우자를 오래 돌보면서 자신만의 돌봄 방식

을 터득하게 되어 수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배우자를 오래 돌보면서 녹초가 되어버

린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거나 자주 쉬어주고, 건강하

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의 건강관리 전략을 개

발하여 실천하였다. 또한 삶의 허무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을 즐기고자 노력하고 있

었다. 

이 단계는 참여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해야 할 인생의 과제로 여기며 실천해 가는 시기로 대처방법을 

터득하여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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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참여자들은 노년에 편하게 쉬면서 삶의 여유를 즐겨야겠다

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아무것도 계획에 옮길 수 없었고, 노후

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어 자녀에

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가련

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자유시간이 제한된 채 집안

에서 돌봄자의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

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① 체념하며 살아가기

노인배우자는 돌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늘 집에 매여 

있게 되고, 자신이 계획하였던 일을 포기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활이 힘들었지만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업보로 생각

하며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체념상태로 사니까 내가 이처지에 무슨 내가 희망이라

든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처지가 아니니까 완전히 

체념을 하고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요. 체념 안하고는 이렇게 못합니다.(참여자 1)

② 인생의 숙제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의 과제이며 몫

이라고 생각하기에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

지 않다고 하였으며. 돌보는 일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건 내가 당연히 해

야 할 숙제인데 해야지. 내 갈길 가야지. 인자 항상 저분이 

먼저 가시고 내가 가야지. 그게 걱정이야. 식사할 때 기도

할 때 먼저 가고 내가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참

여자 8) 

(2) 삶의 대처방법 터득하기

참여자는 집에서 배우자를 돌보면서 점차적으로 돌봄에 대

한 대처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아무

렇지도 않은 일상인 듯 생활에 녹아들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삶의 대처능력은 처음부터 얻어진 것은 아니었

다.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일상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적응하게 되었고, 돌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고 하였다.

① 자기관리를 함

참여자들은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유지를 위해 자신만

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을 하거나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배우자를 잘 돌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리 안하고 환자한데 너무 매달리니까 내 생활이 없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

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스포츠댄스 한 시간씩 요새 복지관

에 좋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거기 가서 한 시간동안 스

포츠댄스 배우고 오고 수요일 날은 노래교실에 가서 한 시

간 노래하고 오고 오늘 같은 날은 토요일 날은 라임댄스 

한 시간씩 하고 오고.(참여자 3) 

② 수발에 대한 자신감 갖기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는 자신감이 생겨

서 이 일을 감당해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간호를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겨서 더 쉽게 돌볼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자마다 병

원에서 배워온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의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돌봄 방법을 터득하여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노하우가 엄청 많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인제 내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집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워 자지

만 나는 일어나면 여러 가지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갈아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 자체가 노하우도 생

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해요.(참여자 2)

3) 역할 승화기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노년에 배우자를 돌봐야 한다는 무거

운 짐을 지고 있지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원했다. 배우

자를 마음으로 안아주려고 애썼고, 친구처럼 정답게 살아가고

자 노력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점차적

으로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는 행동을 줄이고 가능한 참으려고 

했으며, 배우자의 이상행동이 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이

해함으로써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점차 참

여자와 배우자는 서로 간 마음을 폭넓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모

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병든 배우자가 집에 있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였고 버거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여기게 되었다. 오래도록 자신의 옆

에 같이 있어주길 바라게 되었다고 하였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졌으며, 배우자를 자녀나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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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자 하였

다. 의식이 혼미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배우자도 있었

지만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눈동무를 하고 마음으로 통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또한 서로에게 말동무가 되어주

고,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여

기게 되었다. 스킨십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정이 가는 행

동을 예전보다 더 자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든든한 사람은 바로 자기 옆에 함께 있어준 배우자

임을 깨닫게 되고, 병든 배우자의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로 나

아가고 있었다. 병든 배우자를 돌보며 황혼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여정이지만 잔잔한 부부애와 인생의 동지애를 느끼는 소

중한 시간이며,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

고 있었다. 

이처럼 이 단계는 배우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며 받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애틋

하고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시기였다. 

(1)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기

참여자들은 지금의 삶이 비록 힘겹지만 마음으로 감싸주고, 

서로를 지탱하며, 친구처럼 다정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황혼 길이지만 든든하게 버티어 주는 

배우자가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집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인

생의 동반자로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① 마음으로 안아주기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배우자와 관

계가 늘 좋지만은 않았고, 화를 내거나 다투기도 하였지만 가능

한 참고 이해해 주며 마음으로 안아 주었다고 하였다.

싸우더라도 내가 참아야 한다. 아픈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플 것 아니야. 한 번씩 하다가도 참고 그래요.(참여자 7)

② 서로에게 기대기

비록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병든 상태이지만 자녀나 

이웃보다 자신의 옆에 있는 배우자가 훨씬 더 힘이 되어주고 있

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참여자의 경우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없으면 나는 안됩니다. 나는 내 이름도 못쓰

고 하는데 어릴 때 학교도 안 나오고 할배가 누워있어도 

역할을 다해요. 나는 심부름만 해주는 거지 짜증도 안내

고 둘이다 이래 삽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지 할아버지가 

나를 믿고 사니까 괜찮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참

여자 5)

③ 친구로 살아가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부로서 산지가 30년에서 40년이 넘

은 상태였다. 이젠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살아온 정

이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정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들은 서로 말동무가 되어 주며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 

간혹 의식이 저하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참여자는 계속 이야기

를 하면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였다.

둘이서 말동무한다. 말동무 해 주고 내가 일어난 일, 누

구누구 죽었다 이리 해주면 그 사람들 벌써 죽었나 그러

고. 자기 친구가 둘이나 죽었다. 아이고 불쌍타 이러고. 니

는 안 불쌍하냐 하면 이래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니는 안불

쌍나 하면 답은 안해.(참여자 4)

3. 노인배우자의 돌봄 과정의 결과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생의 허무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 부정적 측면의 결과와, 이와 

반대로 작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비록 병들었지

만 배우자가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하

며 살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1) 생의 허무감

참여자들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으로 

인해 지쳐 있었으며, 노년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배우자를 수발하며 집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슬프다

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껴본지 오래되었으

며, 사는 것이 낙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노인

배우자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무 한 것도 없고 어데 참 가만 앉아 생각하면 7년 동

안 세월은 내가 뭘로 이런 세월을 넘갔는가 싶은기라. 영

감 쌔빠지게 뒷수발하고 나면 내 끝이 뭐가 있는기라. 자

기인생 자기 사는 건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 산 게 

뭐가 있나. 놀러를 가나. 이 수발을 하는 내 정신이 글러 먹

었는가.(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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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여자들은 차츰 늙어가고 있는 자신과 배우자를 바라보며 

인생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들에

게는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

보다 자신이 먼저 가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

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 보내져 마지막을 보내게 될

지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건강

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좀 미래가 두렵지요. 뭐 내일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그

것도 사실 두렵죠. 나 이 사람 죽고 나면 혼자서 과연 어떻

게 될까.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래 우리 친구 마누

라 죽었을 때 처음에 그 친구가 이러는 기라. 속이 시원하

다 그러는 기라. 과연 속이 시원하겠나. 이제는 한없이 괴

로워하더라고. 그것도 세월이 지난 후에는 괜찮아지더라

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겨낼까 싶어요. 이겨낼까 그런 

생각도 죽을까 싶어서 겁도 나고요.(참여자 14)

3) 긍정적인 삶의 태도

참여자들은 현재의 삶이 힘들고 비참하다는 생각에서 벗어

나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

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자기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행

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더 호전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절대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

려고 했었다.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 꽉 찼더라고 병원에 가보면. 그

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돈은 없지

만 우린 줄 사람도 없고 우리 살 동안은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우리는 싸움도 안하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 

다치기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요.(참여자 8)

논 의

본 연구에서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핵심범

주는 ‘황혼의 힘겨운 돌봄 부담 안고 동행하기’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병든 배우자를 돌보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

제적 돌봄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배우

자를 돌보는 것을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고, 과

거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자 

하였다. 남성참여자들의 경우 여성참여자들 보다 의무와 책임

감이 높았고, 이는 남성노인들이 와상배우자를 돌보는 주된 이

유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Kim [10]의 남편에서 의무와 책

임감이 강하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지만, Han과 Lee 

[21]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병든 배우

자가 무시당할까봐 걱정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

는데, 부정적으로 의식하는 경우에는 세상과 단절되는 경향이 

있거나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남에게 자신의 처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22]이 보고한, 

와상 환자의 주돌봄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보이고 싶지 

않은 초라함과 불안함을 경험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서툴지만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드리며, 삶에 대한 대처방법을 터

득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자 하였다. 방문요양서비스나 가정간호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는 참여자는 배우자를 돌봄에 있어서 체력적 부담감

의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었다. 이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주돌봄자

들이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돌봄 스트레

스가 감소되었고[10], 수발 부담감이 감소되었다[23]는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재가 와상 환자를 위한 의료혜택에 

대한 폭을 넓혀 방문요양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며, 정규적인 병원 방문 등 환자 이동 시 이들이 와상상태임

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수

준이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참

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노후대책이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결과[24]와 본 연

구에서 노인배우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25]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각 개인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시행 착오기’, ‘역할 터득기’, ‘역할 승화기’라는 세 단계 돌봄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먼저 시행 착오기 단계에서 이들은 재

가 와상 환자를 돌보면서 서투른 돌봄과 부부간 마찰, 역할 스

트레스를 통해 돌봄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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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경험

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Kim [10]의 연구에서 노인을 돌보면

서 시행착오를 겪고, 돌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Song과 Yoo [26]의 연구에서는 입원한 만성

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및 역할 스트

레스를 받는다는 결과와 유사해 보이지만 의료인이 상주하고 

치료적 환경이 조성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한 역할 스트

레스는 본 연구의 노인배우자가 경험한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퇴원 시 돌봄제공자에 대한 충

분한 교육을 통해 집에서도 능숙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원 전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간호서비스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노인배우자가 돌봄 역할과 간호술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서투른 돌봄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단계인 ‘역할 터득기’에서 참여자들은 돌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체념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였

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Seo [27]의 연구가 노인들은 생애사

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이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Kim [22]이 보고한 주 돌봄자

로서의 인정과 수용의 과정을 거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또한 이들은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터득해 가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Jang [17]의 재가 치매노

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경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힘겨운 돌

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노인배우자는 환자 간호

를 하면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관리를 하는 등 대처

방법을 터득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

노인 배우자의 돌봄 경험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배

우자가 개인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돌봄을 원하는 시간대와 간호 요구도를 파악

하여 맞춤식 돌봄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역할 승화기’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힘이 되며, 말동무가 되어 주면서 친구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이들은 부부사이의 정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서 소중함을 깨닫

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i과 Eun [28]의 만성질환자 배

우자의 돌봄 경험을 ‘동반자의식의 고양’이라고 한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또한 Lee와 Kim [10]의 연구에서 부부간 친밀

도 정도가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도 노인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친밀도가 높을수록 

돌봄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반면에 친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무감으로 돌봄을 감당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친밀도가 돌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Jang [17]의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삶이 

‘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으로 여기며 동반자로 살아간다는 

돌봄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노인배우자들은 

배우자인 와상 환자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정서

적 교감이 가능하여 서로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배우자인 와상 환자에게 일방적인 돌봄만을 제공하는 

주돌봄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와상 환자인 배우자로

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등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 이후,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차츰 늙어가는 자

신과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사

별에 대한 두려움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는 노인의 정상적인 심리변화로 죽음 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혼자 남게 될 것

에 대한 두려움과 참여자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악화가 불안과 

우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Kim [22]의 연구에

서 와상 환자를 돌봤던 주돌봄자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허무함, 

무력감,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한

편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허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

만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지금의 상

황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의 곁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도 감사[17,22]하며, 돌봄을 통해 보람과 긍정의 의미를 찾는다

는 연구[14]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와상배우자를 돌보

는 노인배우자가 경험하고 있는 허무감, 우울, 미래에 대한 불

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

며, 중재 프로그램 고안 시 돌봄과 관련된 재교육은 물론 정서 ․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요소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재가 와상 환자를 돌보는 노인배우자의 돌봄 경험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함으로써 그들의 돌봄 과정을 설

명할 수 있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핵심범주는 ‘황혼의 힘겨운 

돌봄 부담 안고 동행하기’였으며, 돌봄 과정은 ‘시행 착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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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터득기’, ‘역할 승화기’라는 세 단계로 설명되었다. 참여

자들은 병든 배우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시키기 않고 집에

서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자녀나 제도적 지원

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부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고통을 함께하며 

살아가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돌봄 행위는 돌봄의 본

질을 일깨워주고 배우자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반면에, 노인배우자의 힘겨운 돌봄 부담의 실상을 밝힘으로

써 이들을 돕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돌봄 부담

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가 와상 환자 노인배우자의 돌봄 과

정 단계에 따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고 그들의 돌봄 부담의 정도, 역할 스트레스 대처방법, 삶의 

질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재가노인 환

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

고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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